
정기 지출 신부님 (생활비, 사제관 렌트, 차 보험료, 건강 보험료, 유틸리티)
각 종 일회용품, 주보 인쇄, 홈페이지 유지,  

비 정기 지출 각 종 공동체 행사비용 (어버이 날, 야유회, 캠프 지출 등)
특별 지출 성당 사용료, Multi-Cultural Center 기부 등 

'교무금'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.

Q) 교무금이 무엇인가요?
교회법에는 "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,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
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"(교회법 제222조 
1항)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실제로 교무금은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. 교무금 납부가 되
지 않으면 근본적인 교회 운영에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우리는 정말 작은 공동체이기 
때문에 더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Q) 교무금이 어떻게 쓰이나요?
우리 공동체에서 교무금은 거의 100%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
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. 

* 교무금은 단 $1도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.

Q) 저도 교무금을 내야 하나요? : 네. 그렇습니다. 교무금은 모든 신자들의 의무입니다. 하느
님께로부터 받은 생명과 재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.

Q) 저는 봉헌금을 매주 내고 있습니다. 굳이 교무금을 내야 하나요?
이렇게 생각해 주세요. 교무금은 매 달마다 고정적이고 변동 폭이 적은, 그래서 공동체 운영 
예산을 책정하고 계획하기에 가장 믿을 만한 최소 운영 자금입니다. 봉헌금만 고려해서 계획
을 수립하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

Q) 교무금을 내야 할 것 같아요. 얼마를 내야 하나요?
원칙은 수입의 30분의 1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한 달 중 하루 생활비를 하느님께 드리는 거
죠. 다만, 성경에는 ‘가난한 과부의 헌금’(마태 12,41-44, 루카 21,1-4)을 통해 액수보다 그 
마음이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. 비운 만큼 채운다고, 교우들께서 봉헌하시고 내려놓으시
는 만큼 주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 주신다고 하지요. 어찌됐든,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중
요한 건 마음이고 성의입니다.

Q) 밀려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 되면 어떻게요? 냉담해야 하나요?
아닙니다. 밀린 교무금은 신부님께 허락을 받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Q) 제가 교무금을 얼마나 내는지는 비밀인가요?
사목자이신 신부님, 그리고 성당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무장(우리 공동체에서는 회계담당 사목
위원) 외에는 그 누구도 누가 얼마를 내는지 알 수 없습니다.

Q) 교무금을 책정하고 싶은데요,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?
황성필 세례자요한, 이창환 레오 회계담당 형제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. 매우 간단합니다.


